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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튼 혁명 - 서미트의 큰 테마 

CCI(cotton Council International : 國際 棉花 評議會)와 CI(Cotton Incorporated)

가 주최하는 ‘더 소싱(The sourcing) USA 서미트(Summit) - 通稱 코튼 서미트’

가 미국의 텍사스 주(Texas 州) 로스트 파인즈(Lost Pines)에서 현지 시간으로 

2008년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었다. 

세계로부터 면화를 파는 측 사람들과 사는 측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면

업의 장래에 대하여 토의하는 권위가 있는 국제회의이다. 다섯 번째가 되는 

이번 서미트에서는 ‘코튼 혁명’이 큰 테마로 되었다. 이번 서미트에서의 토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하려 한다. 

이번 코튼 서미트는 텍사스주의 오스틴으로부터 자동차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리조트지(resort地)인 로스트 파인즈에서 열렸다. 이곳에는 전 세계에서 

온, 면화를 파는 측 사람들과, 사는 측 사람들 약 200명이 모였다. 회의장인 

하이야트 리전시 로스트 파인즈(Hyatt Regency Lost Pines)에서는 많은 참가자

가 참가 등록을 하였다. 일본에서는 가이하라 회장을 비롯하여 6명이 참가하

였다. 가이하라 회장은 “최근의 섬유 업계에서는 대체로 모든 일에 섬유의 

하류 분야가 중심이 되고 있는데, 상류에서 이만한 서미트가 열린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 다른 분은 “서미트를 면 업계의 톱 리

더(top leader)가 참가하고 있다. 그들과 페이스 투 페이스(face to face : 마주보

면서)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서미트에 기대를 

보였다. 



다음날 14일부터 본격적인 토의가 시작되었다. ‘비즈니스 포럼(business 

forum)’으로서 자원 문제, 테크놀로지, 세계 경제, 통상 문제, 국제 물류 등이 

의제로 채택되었다. 서미트 전체가 합의한 테마는 코튼 혁명이었다. 면업의 

장래에 대하여, 과연 코튼 혁명이란 무엇인가, 그곳에 이르는 경로는 어떤가, 

참가자들은 리셉션(reception : 환영회)에서 다른 나라의 참가자와 서로 친교를 

맺으며 정보를 교환하여 다음날의 서미트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갖고들 있었

다. 

 ◎ 수자원 문제가 장기적 전략으로 클로즈 업 

이번 코튼 서미트에서는 기조연설(基調演說)에서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戰略 國際 問題 硏究所: CSIS)’가 현재의 세계 변화의 구체적인 근본 요인으

로 ‘인구의 급격한 증가, 자원 문제, 기술 혁신, 정보화의 진전, 글로벌 경제, 

안전 보장, 거버넌스(governance)’의 ‘7가지 혁명’을 지적하였다. 이들은 모두 

세계의 생산 및 소비 구조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그 중에서 특히 코튼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요소는 ‘자원, 기술, 거버넌

스’의 세 요소를 지적하였다. 이들이 그 후에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서 큰 

테마로서 토론의 대상이 되었다. 

‘비즈니스 포럼 ’Ⅰ 에서는 CSIS의 주임 연구원이 ‘세계의 에너지 동향

(energy 動向)’을 보고 하였다. 주임 연구원은 중요 관점으로서 ‘자원 확보와 

기후 변동의 영향’을 들고 있다. 

제일 먼저, 원유 가격의 기초 요인으로서 종래의 과잉 재고를 신흥국의 수

요가 증대하면서 흡수하는 구조가 있으며, 여기에 펀드 자금이 합쳐짐으로써 

가격이 오르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주임 연구원은 원유의 



수요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므로 생산 능력이 확대되는 것과 나란히 새로

운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셰일 샌드(shale sand : 많은 기름 성분(油成分)을 품고 있는 砂炭層) 등과 

같이, 그동안 정제 코스트(精製 cost)가 높고, 실용화가 어렵던 자원도 유가가 

올라 한계 코스트가 올라 실용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기후 변동에 관하여는 지구 온난화의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삭감하기 위하

여 시산(始算)해본 결과를 보면, 2050년까지는 전 세계에 22조~23조 달러를 

투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밝혔다. 그뿐 아니라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는 

“시장의 고 사인(go sign)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소비자의 의식이나 소

비 동향이 기업 활동의 최대 요인이 될 것으로 말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수자원 문제에 대하여, 연구소 부소장은 인구가 증대하면 

이제까지와 같이 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앞으로는 수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 보장상의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이미 아랄 해

(Aral sea :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걸쳐 있는 염호)의 수

면이 낮아졌으며, 아프리카에서의 물 부족을 예로 들면서 2030년에는 39억 

명의 사람들이 물 부족을 맞게 될 것이라는 OECD의 시산을 소개하였다. 특

히 농업·산업 분야에서는 수자원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자원 확보를 위한 

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기조 보고(基調 報告) 후에 공동 토의에서는, 특히 수자원 문제에 질문이 

집중되었다. 여기서 연구소 부사장은 “수자원에 관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은 원유와는 달리 적정 가격으로 모델링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

하였다. 그뿐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물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가격은 단순한 수급 밸런스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런 사태를 복잡



하게 만들게 될 것이다. 

패널리스트(panelist)로서 참가한 홍콩의 센트럴 텍스타일은 “섬유 산업에서

는, 특히 염색 공정에서 대량의 에너지와 물을 사용한다. 앞으로는 폐열 회

수(廢熱 回收) 등의 역할이 커지고, 이미 노하우도 있다.”라고 말한 다음에 

“섬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적정한 에너지 물 소비량의 벤치-마크(bench-

mark : 판단의 기준, 척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참가자들은 “석유는 대체 자원(代替 資源)이 있지만 물의 대체물은 없어서 

심각하다.”는 의견도 많았으며, 자원 문제에서는 물 문제가 빠르게 클로즈 

업(close up)된 결과가 되었다.♣ 

 


